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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최대교역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 세계적 공급망 위기 속, 14년만에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

- 자원부국 에콰도르와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재개 -

- 중남미 신흥국과 공급망 연대강화 및 수출·투자 여건 개선 기대 -

- 멕시코·에콰도르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가입 과정에서 상호 협력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

3.1.(화) 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경제부 장관과 한-멕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멕 수교 60주년을

맞아 '08년 이후 중단된 한-멕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14년만

에 재개하기로 합의함

ㅇ 한-멕 양국은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적 공급망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같이하면서 한-멕 자유무역

협정(FTA)가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

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통상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함

ㅇ 또한 우리가 제안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적 실무 협의를 거쳐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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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 3.2.(수)에는 홀리오 호세 프라도(Julio Jose Prodo) 에콰도르 생산통상

투자수산부 장관과 화상회담을 개최하여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

협력협정*(SECA)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 중남미 자원부국(석유매장량

중남미 3위)인 에콰도르와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15년 개시후 5차례 협상후 16년 중단

□ 또한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및 에콰도르 통상장관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태평양동맹(PA) 가입에 대해 논의

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함

    * 멕시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이자 올해 태평양동맹(PA) 의장국이

며 에콰도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가입신청국 

□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멕시코 상원·하원 의원 면담, 주요

산업계, 현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

기 위한 현장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함

ㅇ 한편 멕시코 일정을 마친 여 본부장은 3.2일 오후(현지시간) 우크라

이나 수출통제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고, 3.3일 및 4일

양일에 걸쳐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고위관계자들과 연

쇄 면담할 계획임

[한-멕시코 통상장관회담]

➊ 한-멕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 한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08년 중단 이후 두 차례

정상회담('12년, '16년) 등 여러차례 재개 시도가 있었으나 멕측은 자국

산업계의 우려를 이유로 협상 재개에 소극적이었음

ㅇ 그러나 코로나 이후 국제적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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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멕시코가 아시아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이자 공급망 다변화의

거점으로서 전략적인 통상협력이 필요하다는 양국 통상장관 간 공

감대가 형성되면서 14년만 자유무역협정(FTA) 재개 선언을 이룰

수 있었음

    *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1위 교역국, 한국은 멕시코의 아시아 2위 교역국(21년 기준)

□ 멕시코는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유일한 자유무역협정(FTA) 미

체결국(홍콩, 대만 제외)으로 지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 지역을 잇는

위치에 있고, 북미·남미·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크워크**를 가지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임

    * 우리나라 10대 수출국(’21년) : 중, 미, 베, 일, 홍콩, 대만, 인도, 싱, 멕, 호주 順

   ** USCAM(미·캐·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콜롬비아, 칠

레, 우루과이, 일본, 중미 5개국 등  

ㅇ 멕시코의 높은 관세율*과 양국 간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감안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업계의 수

출 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일본('05년 멕시코와 무역협정 발효)과의 상

대적 경쟁 열위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품목 멕측 관세율 : 자동차(15-20%), 철강(15%), 냉장고(10-15%), TV(10-15%) 등

   ** 우리는 자동차ㆍ철강ㆍ평판디스플레이ㆍ반도체 및 합성수지 등 수출 ↔ 

멕시코는 원유ㆍ광물 및 농축산물, 자동차부품 등을 주로 수출

ㅇ 한-멕 자유무역협정(FTA)는 전통적인 상품·서비스 교역확대 및

투자 촉진 뿐만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과제인 공급망 복원력, 기

후변화 및 디지털 통상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

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양국은 상반기 중에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3월 중 예비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여 본부장 오늘 회담에서 “한-멕 자유무역협정(FTA)는 양국 통상당

국의 오랜 숙제였다며, 공급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

에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양국 경제 관계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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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시키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다”고 평가

➋ 한-멕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 또한 여 본부장은 양국 간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를 위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 국제적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유사 시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한-멕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산업의 국제적 공급망

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 이차전지,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

되는 핵심 자원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자원 부국인 멕시코* 간의

공급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하고,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전해 나가기로 함

    * 멕시코는 세계 아연 생산량 6위, 구리 생산량 10위, 납 생산량 5위, 형석 2위의 자원 부국

    - 구리·아연은 철강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며, 형석은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불화수소 원천 자원 

ㅇ 지난해 11월 촉발된 요소수 품귀사태에서 한국과 멕시코 기업은

긴급 연결망을 가동해 한국에 차량용 요소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

여 국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바 있음

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4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 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진

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

입 신청서 제출 시 멕시코를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당부하였으며, 멕측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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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을 지지한다고 발언하고, 우리측 준비 상황을 지속적

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함

□ 양국은 지난 1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정상 선언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목표를 재확인하고, 올해 태평양동맹(PA) 의장국으로서 멕시코의

적극적인 리더십하에 태평양동맹(PA) 가입 협상을 조속한 추진하

기로 하였음

[한-에콰도르 통상장관 회담]

□ 3.2(수)에는 훌리오 호세 프라도(Julio Jose Prodo) 에콰도르 생산통

상투자수산부장관과 화상 회담을 개최하고 ’16.11월 이후 중단 상

태인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16년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상품양허 격차 및 에콰도르의 과도한 개도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5차협상(’16.11월) 이후 협상 중단

ㅇ 금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금년내

조속한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기존의 경제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기술, 인력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함

    * 에콰도르는 ‘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자동차(포니) 수출국  

ㅇ 또한, 공급망,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을 논의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모두 가입을 추진 중인 태평양동맹

(P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도 상호 협조해 나가

기로 함

□ 에콰도르는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지역 진출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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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만 아니라 최근 라소(Guillermo Lasso) 신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양국간 협정 체결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수출 다변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남미 석유매장량 3위, 기타 금·은·구리·아연·니켈 등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 높음

   ** 최근 멕시코, 미국, 중국 등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중이며,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 중

[멕시코 현지 현장 지원 활동]

□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멕시코 상원과 하원 주요 의원을

연이어 면담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

으로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21세기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

가기 위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후안 모야(Juan Moya) 상원 경제위원장* 및 라파엘 에스피노(Rafael

Espino) 상원 의원, 이그나시오 미에르(Ignacio Mier) 하원 국가재건

운동(여당) 원내 대표는 한-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상·

하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한-멕 자

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및 향후 비준 과정에서의 우호적인 분위

기 조성을 약속함

    * 멕시코 경제부는 상원 경제위원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을 주기적으로 

보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이후에는 경제위·농축산위·외교위 등에서도 비준 

동의 절차 진행

□ 멕시코 대외무역협회에서 주최한 재개 대표들과의 라운드테이블에

서 여 본부장은 한-멕 자유무역협정(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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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milestone)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희망함

□ 기예르모 소샤야(Guiilermo Zozaya)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장과의 면담

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해 나가는데 양국 자동차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멕 자유무역협정

(FTA)가 양국 산업이 win-win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

라고 강조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원미경 사무관(☎044-203-5742),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모덕춘 사무관(☎044-203-57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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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참고1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연혁

□ (‘05.9월) 정상회담시 양국간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추진 합의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06.2-6월간 3차례 SECA 협상 후 중단)

□ (‘07.8월) 멕측 제의(“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재개)로

협상 재개

ㅇ ‘07.12월 및 ‘08.6월 2차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후 중단

□ (‘12.6월) 정상회담시 우리측 제안으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이후 후속조치 진전 미미

□ (‘16.4월) 정상회담시 한-멕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예비협의 개최

에 합의하였으나, 멕측이 NAFTA 재협상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이후 진전

어려움

□ (‘19.9~10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세칙(ToR) 협의 계

기, 한-멕 자유무역협정(FTA) ToR 협의 및 차관급 예비협의* 진

행

   * APEC 계기 한-멕시코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를 선언문에 반영키로 합의했으나,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후속

논의 미개시

□ (‘21.8월) 한-멕 통상장관회담을 토대로 수석대표간 한-멕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세칙(ToR) 협의 진전, ’21.10월 통상장관간 ToR 합의(11.12

서명)

□ (’21.11.12, ‘22.1.21) 한-멕 차관급 협의를 통해 한-멕 자유무역협정



- 9 -

(FTA) 협상재개 시점 및 공동선언 문안 등 협의

□ (’22.3.1) 한-멕 통상장관회담 계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합의·대외선언

ㅇ 상반기내 1차 협상회의 개최를 위해 3월 중 예비협의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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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참고2  한-멕시코 교역·투자 현황

□ 교역 현황

ㅇ 양국 교역규모는 ‘21년 기준 약 192억불로 전체국가 중 15위

ㅇ 수출 113억불(9위), 수입 79억불(18위), 무역수지 34억불 흑자

< 對멕시코 연도별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불, 전년대비 %)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수출금액 9,727 10,846 10,892 9,721 10,933 11,458 10,927 8,244 11,289

수입금액 2,301 3,268 3,464 3,695 4,407 5,090 6,160 6,354 7,888

교역 12,028 14,114 14,356 13,416 15,340 16,548 17,087 14,598 19,177

증가율 (3.4) (17.3) (1.7) (△6.5) (14.3) (7.9) (3.2) (△14.6) (31.4)

무역수지 7,426 7,578 7,428 6,026 6,526 6,368 4,767 1,890 3,401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21년 對멕시코 수출입 상위 5대 품목 >
(단위: 백만불, %)

순
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철강판 2,225 19.7 원유 3,132 39.7
2 자동차부품 1,488 13.2 기타금속광물 1,066 13.5
3 합성수지 817 7.2 자동차부품 474 6.0
4 평판및디스플레이센서 461 4.1 아연광 330 4.2
5 컴퓨터 450 4.0 자동차 329 4.2

계 5,441 48.2 계 5,331 67.6

 출처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투자현황

ㅇ `21년 누계 기준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는 66.1억불, 對멕시코 투자는
65.6억불, 對한국 투자는 0.5억불

< 연도별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 >
(신고금액 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3Q 누계(‘62~)
한국→멕시코 692 831 1034 516 497 184 549 300 221 6,564
멕시코→한국 0 11 0.8 22 0 11 0 6 0 55

* 출처 : 수출입은행(한국→멕시코), 산업통상자원부(멕시코→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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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참고3   대한민국과 멕시코 간 공동언론보도문(비공식번역본)

[비공식 번역본]

공동언론보도문

2022년 3월 2일

대한민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대한민국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멕시코합중국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경제

부장관은 3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회담하고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멕시코 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장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국 간 무역과 경제 협력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

였다. 양국은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무역과 호혜적인 혜택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양국 장관은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현대적이고 21세기

당면한 과제들과 긴밀히 연계될 것이며,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장벽을 낮추고

기업인 간의 상호 투자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수립할 것을

합의하였다.

나아가,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공급망 복원력, 기후변화 및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여 통상 관련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

화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 개시

를 위하여 3월 중 예비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콜롬비아 바이아 말라가 선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한

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0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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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참고4   대한민국과 멕시코 간 공동언론보도문(영문)

Joint Press Release

March 2, 2022

Mexico and Korea resume the process to negotiate a bilateral FTA

The Secretary of Economy of Mexico, Tatiana Clouthier, held a meeting with the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Mr. Yeo, Han-koo to agree on the 
resumption of a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on 1st March in Mexico city. 

Within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Mexico and Korea, both 
officials reaffirmed the commitment that they have to work together and take our trade 
and economic relationship to the next level. Through the bilateral FTA, both countries 
expect to build a more complementary trade and mutual benefits to build a more 
prosperous future. 

Also, they agreed that the Korea-Mexico FTA will be modern and in sync with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lowers barriers 
in goods and services trade, and to facilitate mutual investment and technology exchange 
between business people. 

Additionally, the FTA will lay a solid foundation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emerging 
trade-related issues including the resilience of supply chains, climate change and digital 
transition.

Both countries expect to hold a preliminary meeting in March to launch an official round 
of negotiations in the first six months of 2022.  

In addition, they also celebrated the launch of negotiations for Korea’s accession to the 
Pacific Alliance as an Associated State during the first half of 2022,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 of Bahía Malaga,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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